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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체험교육프로그램참여가청소년의
공격성완화와긍정/부정 정서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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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숲체험교육 참여 전후비교를 통해 나타난 정서적 변화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672명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대조군이 없이 실험군 단일집단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긍정-부정정서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비교하였으며 공격성(상/중/하)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

여 전/후를 집단내 변인으로 하여 긍정-부정 정서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집단별(학교급, 성별)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긍

정 정서가 모두 높아졌으며, 부정정서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급별로 공격성을 

상·중·하로 나눈 세 집단 모두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가 후에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부정정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공격성 정도’의 상호작용항 효과(Interaction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집단에서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모두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공격성 정도’의 상호작용항 효과(Interaction effect)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긍정 정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집단에게서 효과성이 더욱 나타난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 완화에 효과적임을 공격성이 다른 집

단별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를 통해 나타난 정서적 변화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숲체

험교육 프로그램의 공익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을 위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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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숲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왔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통계에 따르면 도시화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일보, 2020).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민이 숲을 접한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숲이 점점 사라지고 녹색의 환경이 부재한 도시

환경에서 도시민들이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기회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세분화, 복잡화된 환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살률을 높이는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송민경, 방경숙, 2017). 특

히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개인주의적 활동이 증가

하고 이는 정서적으로 메마름, 사회성 결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손지원, 하시

연, 김재준, 2013), 더불어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우울, 따돌림 등의 심리 정

신적 문제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 청

소년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자살률은 리투아니아(26.7명)에 이어 25.8명

으로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7년

까지 7.2∼7.8명, 2018년에 9.1명으로 전년 대비 1.4명(17.8%) 증가, 5년간 자살률 

또한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하시연, 2014), 여러 

도시의 환경적 요소들이 이들의 분노나 공격성 등을 높이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은진, 김미숙, 전진아, 2013).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

련하여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지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Patterson, Capaldi & Bank, 1991;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김선숙, 

2007)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매우 공격적인 청소년은 성인기의 

범죄,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실업, 이혼 및 정신 질환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

며,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날카롭고 광범위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Huesmann(1998)에 의하면 아동기에 생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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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다고 하며 Loeber(1990)는 일단 공격성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감소되지 않고 지속되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격렬한 공격행동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결국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

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문제, 폭력적인 문제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배려 

부족, 분노나 공격성의 조절 부족, 이기주의 팽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김진영, 

2006).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보아도 청소년이 스스로 공격성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

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이들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돌보는 일

이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숲체험교육이 주목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숲에서의 

활동들이 청소년의 인성을 함양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4). Loeber & Stouthamer-Loeber(199

8)의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그런 연유에는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자연과 접촉

하는 절대적 기회가 감소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정서적 결여와도 깊은 관련이 있

어 보인다.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숲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숲체험교육, 산림치유원, 학교숲 조성 등

의 증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지원 외, 2013). 또한 ‘힐링’이 생활속

으로 들어오면서,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숲’이 치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종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내일뉴스, 2012). 

숲은 산으로 대변되며 인간에게 마음의 안정과 포근함을 주는 삶의 터전임과 동시

에 배움의 터전이다(탁광일, 2006; 김시내, 2013).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속에 현대

인들의 위로와 치유에 대한 갈망은 치유의 장으로서 숲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그만큼 병들어 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내일뉴스, 20

12). 일찍이 Kaplan et al.(1989)은 숲과 같은 자연환경이 회복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숲이 도시민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고, 스트레스 해

소와 회복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박귀용, 2010; Qing. LI, 20

10; 남은숙, 엄동춘, 2008; 이보구, 이형환, 2012; 2015; 박석희 외, 2017). 이처럼 숲

과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 치유, 체험교육 등이 주는 긍정적 영향들이 여러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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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표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

에서 숲체험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볼 수 있다. 특히, 숲

은 미래세대에게 주는 긍정의 효과가 성인들이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클 수 있기에,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공격성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서적 안정을 통해 공격성 고위험의 변화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

후치료의 개입 전략마련이라는 점에서 공격성 정도에 따른 정서적 변화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긍정, 부정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이 공격성 

정도가 다른 집단의 정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

용하는 등, 숲체험교육의 공익적 효과성을 밝히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하였다. 

첫째,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프로그램 사후에 긍정 정서는 높아

질 것이고, 부정 정서는 낮아질 것이다. 

둘째, 학교급 별로 공격성 정도에 따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숲체험교육의 효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 8조 규정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의 각 국립숲체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신체 및 지적 성장 그리고 정서적 발달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산림체험과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자연의 다양성

을 이해하게 하고자 산림을 통한 환경적 자극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숲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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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하는 사원과 숲해설가 등이 강사와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숲 교육 등의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타인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기술,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

통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신체적, 지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자기개발을 위

한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조영민, 신원섭, 연평식, 이효은, 2011).

숲체험교육 활동이 주는 긍정적 효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숲체험

교육 활동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면역 기능 강화 효과 및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 스트레

스 완화 효과를 밝힌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그중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에서, 소아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 등에 숲체험·교육활동 등 숲

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며(유영, 이승민, 서성철, 정지태, 박수진, 박

찬우, 2011),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는 정서인지, 정서조절능력, 사회성, 학교 적응

력이 증가하고,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 정서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선

아, 정다워, 염동걸, 김건우, 박범진, 2015; 김주연, 신창섭, 연평식, 이지윤, 김미란, 

김재근, 유윤희, 2013). 숲 체험교육 참여 후 초등학생의 참여자의 분노정도를 검사

한 연구에서는, 감소한 분노 점수가 감소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옥 외, 

2013). 특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2박 3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에서는 프로

그램 참여 후 대상자들의 우울이 감소하였으며(조영민 외, 2011), 산림을 통한 심리

적, 정서적 효과를 국내 최초로 연구한 신원섭(1989)의 연구에서도 원생지(原生地)프

로그램을 체험 한 학생 301명의 자아실현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이 요보호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1,180명을 대상으로 심리·자립역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울수준은 7%가 감

소하고 대인관계(4%)와 자아존중감(2%)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일보, 2017). 

그리고 외국사례에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에커드 원생지 프로그램(Eckerd 

Wkilderness Program)이 자연에서 협력과 배려를 통해 이해심과 사회성, 자율과 자

존감을 회복시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로 꼽힌다(아시아경제, 2013). 

Ulrich(1991)는 자연 경관이 시험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들에게 부정적 정서(공포, 분

노, 공격성, 슬픔 등)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리적 측정기법(혈압, 

심박수, 전기피부반응, 근전도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Von Dietmar(1982)의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자제력 향상 등 사회적으로 여러 긍정적인 영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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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교육 프로그

램이 큰 효과를 낸 것으로는 미국 아이다호의 아스펜에서 수행된 숲 체험·교육 프

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한 청소년들의 여러 정서적 문제가 줄어들었고, 공격적인 행동

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김인자, 신원섭, 연평식, 2012).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한 손지원과 하시연(2013)는 숲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공격성 정도

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앞서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

들을 종합해 볼 때, 숲이 있는 공간은 아동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뿐만 

아니라 도덕성 등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영민, 2012). 

2. 청소년의 공격성과 긍정.부정 정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은 다양한 심리사회

적 부적응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는 자신의 부상, 

신체적 장애, 사망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의 공

격성을 지목하고 있다(Krug et al., 20002).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에 주목해야 할 이

유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은 청소년기 후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심각한 수

준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으며(김정원, 2007), 성인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남학생 못지않게 여학생에게 빈번

하게 관찰되기도 한다(김동기, 홍세희, 2007). 우리 사회는 정서문제와 공격성을 성

장과정의 일시적 문제나 혹은 성인기로 접어들수록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단순한 문

제로 치부하기도 한다(임진섭, 2010). 그러나 정서적 문제 특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과 공격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에(Huesmann et al., 1984),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와 공격성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내면화 문제)와 공격성(외현화 문제) 간의 상호관계는 방향

모형(directional model)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 범주의 이론 모형에는 행

동화 모형(acting out model), 실패 모형(failure model), 상호인과성 모형(recipr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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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이 있다.(최정아, 2010; Blain-Arcato & Villancourt, 2016; 김경호, 2019). 

이 세 가지 모형은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의 선후관계를 각기 다른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첫째, 행동화 모형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에 선행한다는 것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공격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인과성은 인정하지 않는다(Wolff & 

Ollendick, 2006; Ritakallio et al., 2016; 김경호, 2019) 둘째, 실패 모형은 행동화 모

형과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외현화 문제가 내면화 문제보다 선행한다고 본다(Lahey 

et al., 2002; Burke et al., 2005; 김경호, 2019) 셋째, 상호인과성 모형은 우울과 같

은 부정적 정서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공격성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Lahey et al., 2002; 김경호, 

2019). 방향모형의 세 관점에서 알 수 있듯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와 공격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문제와 공격

성을 주제로 한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는 부정적 정서문제인 우울과 공격성 간의 횡

단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면 종단적 관점에

서 부정적 정서문제인 우울과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임진섭(2010), 홍태화와 

황순택(2015)의 연구 외 다수의 연구들이 상호인과성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박상란과 최성열(2017)의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와 공격성은 유의한 부적상관의 분석결과를 또한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특정 

문제 아동,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교육, 산림경험으로 대변되는 숲에서의 

경험의 효과성은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서 일부 검증된 것에서 더 나아가, 본 연

구는 일반적인 표본에 대한 효과성을 학교급별로 분류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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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조성한 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서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전국 15개소의 국립숲체원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기 다른 연령대와 참여대상자들에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중

이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연구진이 참관하

고, 숲해설가 등 강사들이 진행한 여러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퇴소 직전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

원이 실시한 설문자료를 분석의 원자료(raw data)로 활용였다.  

분석대상은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8세∼19세까지 청소년 1627명으로 하

였으며, 그 중 672사례를 최종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의 프로그램으

로, 숲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명상, 신체 감각을 깨우는 신체활동, 숲을 체험하는 생

태활동, 자아탐색활동, 창의성과 성취감을 키우는 예술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자료는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전(프로그램 입소 시), 참가 후(퇴소 시)를 

조사한 것으로, 대조 분석 및 무성의 응답, 이상치를 제거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일반적 특

성의 분석결과, 성별비율은 여성이 437명(65.0%)으로 남성 235명(35.0%)보다 높았

다. 학교급은 초등학생이 399명(59.4%)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

학생 211명(31.4%), 고등학생 62명(9.2%)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

서는 6학년(21.4%), 중학교에서는 1학년(13.1%),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4.0%)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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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35          35.0

여성           437          65.0

학교급

초등학교 1학년 7

399

1.0

59.4

초등학교 2학년 26 3.9

초등학교 3학년 64 9.5

초등학교 4학년 61 9.1

초등학교 5학년 97 14.4

초등학교 6학년 144 21.4

중학교 1학년 88

211

13.1

31.4중학교 2학년 66 9.8

중학교 3학년 57 8.5

고등학생 1학년 27

62

4.0

9.2고등학교 2학년 12 1.8

고등학교 3학년 23 3.4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2)

2. 조사도구

1) 공격성 척도 

공격성 척도는 숲체험․교육 전 참여자의 공격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항

목이다. 공격성척도는 대학교에 재직중인 학계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하여 Buss & 

Perry(1992)가 개발한 29개 문항의 공격성 척도 중에서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문항 중 연구목적에 맞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주된 내용은 전반적

으로 응답자들의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가 전 지니고 있는 충동성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격성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척도의 평정은 5점 리커트 척도 

(0=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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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부정 정서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긍정-부정 정서의 측정은 Watson et al.(1998)등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

규(2003)가 번안한 PANAS척도를 사용하였다. PANAS척도는 긍정 정서(PA: Positive 

Affection)와 부정 정서(NA: Negative Affection)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전체 척도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각 10개의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많이 그렇다)로 구

성되었으며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평정

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정서의 수치가 높음을 의미하고 부정 정서의 경우

는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 정서의 수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긍정 정

서척도에서 .887, 부정정서 척도는 .905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72사례가 최종분석 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대조군이 없이 실험군 단일집단으로 사전-사후 효과검증을 하기 위해 숲체험교육 프

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긍정-부정 정서을 대응표본 t-검증으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

로 공격성(상/중/하)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집

단내 변인으로 하여 긍정-부정 정서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실시하였다. 공격성 정도의 상/중/하 집단분류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름을 

확인하고 표준화값(Z)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화값(Z)의 정규분포상 

양쪽 25%를 기준으로 하여 Z > 0.674(상), -0.674 ≦ Z ≧ 0.674(중), Z < -0.674

(하) 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극단값을 가진 케이스(표준화된 잔차값이 3을 넘는 경

우)는 삭제하였다(이윤로, 유시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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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긍정·부정 정서 사전-사후 측정 비교

1) 긍정 정서 

긍정 정서 척도의 사전-사후 측정점수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실시한 결과

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를 비교

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성별로 사전에 비해 사후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숲체험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긍정 정서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시기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17 117 282 282 93 93 118 118 25 25 37 37

M 3.27 4.03 3.30 4.07 3.40 4.03 3.05 3.87 2.92 3.81 3.07 3.66

SD 0.757 0.805 0.779 0.774 0.785 0.750 0.740 0.810 0.609 0.766 0.859 0.938

t값 -8.715*** -14.828*** -7.797*** -10.288*** -5.925*** -3.742***

표 2 

긍정 정서에 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p < .05, **p< .01, *** p < .001

2) 부정 정서

부정 정서 척도의 사전-사후 측정점수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실시한 결과

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결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성별로 사전에 비해 사후의 평균값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숲체험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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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부정 정서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시기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17 117 282 282 93 93 118 118 25 25 37 37

M 2.35 1.59 2.25 1.46 2.24 1.51 2.50 1.56 2.75 1.66 2.70 1.82

SD 0.873 0.075 0.795 0.507 0.710 0.665 0.874 0.661 0.630 0.718 0.803 0.845

t값 7.797*** 15.996*** 9.218*** 10.119*** 5.871*** 7.285***

표 3 

부정 정서에 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p < .05, **p< .01, *** p < .001

2. 공격성 정도에 따른 긍정/부정 정서의 변화추이 분석

1) 공격성 정도에 따른 긍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부정 정서 변화에 대한 공격성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 후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격성 정도와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

후의 긍정·부정 정서의 변화추이를 상호작용으로 하여 학교급별로 반복측정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격성 정도별로 긍정 정서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

후로 비교해 보았다. 공격성(상/중/하)를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숲체험교육 프로그

램 참여 전/후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아래 표 4,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집단, 중학생집단, 고등학생집단 모두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주효과가 각각 (F(1, 396)=300.830, p =.000), (F(1, 208)=144.248, p =.000), 

(F(1, 59)=37.118 p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성 정도(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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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단 간 변인으로 하고, 숲체험교육 서비스를 전/후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반

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공격성 정도’의 

상호작용항 효과(Interaction effect)는 초등학생집단(F(2, 396)=11.388, p=.000)과 중

학생집단(F(2, 208)=3.944, p =.02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 59)=.690, p =.505). 이를 정리하면 첫째, 학교급별로 

공격성 상중하 모든 집단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후로 긍정 정서의 증가가 유의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의 긍정 정서 증가는 프로그램 

전후에 따라 공격성 상중하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며, 고등학생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긍정 정서 증가의 변화는 공격성 상중하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량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113.697 1 113.697 300.830 .000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 

공격성 정도

8.608 2 4.304 11.388 .000

·오차 149.665 396.000 .378

집단간

변량

공격성 정도 6.975 2 3.487 4.377 .013

오차 315.519 396 .797 　 　

표 4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및 공격성 정도에 따른 긍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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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량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49.106 1 49.106 144.248 .000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 

공격성 정도

2.685 2 1.343 3.944 .021

·오차 70.809 208.000 .340

집단간

변량

공격성 정도 11.895 2 5.948 7.201 .001

오차 171.794 208 .826 　 　

표 5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및 공격성 정도에 따른 긍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중학생)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량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14.925 1 14.925 37.118 .000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 

공격성 정도

.555 2 .278 .690 .505

·오차 23.723 59 .402 　 　

집단간

변량

공격성 정도 4.413 2 2.206 2.448 .095

오차 53.169 59 .901 　 　

표 6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및 공격성 정도에 따른 긍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고등학생)  

학교급별로 모든 집단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긍정 정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에, 특히 공격성 정도에 따라 나타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

여 전/후의 긍정 정서의 평균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긍

정 정서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의 긍정 정서의 평균을 빼어 보았을 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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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 1처럼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공격성 상 집단에서 가장 많은 폭의 긍정 정서 

증가(1.09)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공격성 상 집단과 중학생으

로 구성된 공격성 중 집단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공격성 하 집단에서 가장 많

은 폭의 긍정 정서 변화(0.52)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N
평균차이

(사후-사전)
표준오차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

학생

공격성 상 96 1.09 .074 3.00 .626 4.09 .807

공격성 중 189 0.75 .062 3.30 .701 4.05 .742

공격성 하 114 0.52 .070 3.54 .093 4.06 .832

중

학생

공격성 상 45 0.75 .105 3.16 .606 3.91 .716

공격성 중 99 0.88 .085 2.96 .681 3.84 .777

공격성 하 67 0.52 .093 3.52 .894 4.04 .841

고등

학생

공격성 상 17 0.62 .187 2.94 .922 3.56 .887

공격성 중 27 0.63 .169 2.94 .615 3.57 .855

공격성 하 18 0.94 .190 3.12 .778 4.06 .768

표 7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공격성 정도에 따른 긍정 정서의 평균차이

그림1. 공격성 정도에 따른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긍정 정서의 평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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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성 정도에 따른 부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공격성 정도별로 부정 정서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비교해 보았다. 공격

성(상/중/하)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후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후의 주효과는 초등학생집단(F(1, 396)=319.014, p =.000), 

중학생집단(F(1, 208)=200.710, p =.000), 고등학생집단(F(1, 59)=69.411, p =.000) 모두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성 정도(상/중/하)를 집단 간 변인으로 하고,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공격성 정도’의 상호작용항 효과(Interaction 

effect)는 초등학생집단(F(2, 396)=19.295, p =.000)과 중학생집단(F(2, 208)=10.938, p = 

.00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2, 59)=.388, p =.680). 이를 정리하면 첫째, 학급별로 공격성 상중하 모든 집단에

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후로 부정 정서의 감소가 유의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의 부정 정서의 감소는 프로그램 전후에 따라 공격성 상

중하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며, 고등학교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부정 정

서 감소의 변화는 공격성 상중하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량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116.977 1 116.977 319.014 .000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 

공격성 정도

14.150 2 7.075 19.295 .000

·오차 145.206 396 .367 　 　

집단간

변량

공격성 정도 47.817 2 23.908 45.303 .000

오차 208.989 396 .528 　 　

표 8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및 공격성 정도에 따른 부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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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량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75.308 1 75.308 200.710 .000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 

공격성 정도

8.208 2 4.104 10.938 .000

·오차 78.044 208 .375 　 　

집단간

변량

공격성 정도 28.106 2 14.053 25.073 .000

오차 116.583 208 .560 　 　

표 9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및 공격성 정도에 따른 부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중학생)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내

변량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23.483 1 23.483 69.411 .000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 

공격성 정도

.263 2 .131 .388 .680

·오차 19.961 59 .338 　 　

집단간

변량

공격성 정도 5.916 2 2.958 3.871 .026

오차 45.088 59 .764 　 　

표 10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및 공격성 정도에 따른 부정 정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고등학생)  

학교급별로 모든 집단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부정 정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에 공격성 정도에 따라 나타난 숲체험교육 참여 전/후의 부정 

정서의 평균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숲체험교육 참여 후 부정 정서에서 숲체험교육 참

여 전의 부정 정서의 평균을 빼어 보았다(표 11). 그림 2처럼 중학생으로 구성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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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 상 집단에서 가장 많은 폭의 부정 정서 감소(-1.28)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

등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공격성 상 집단(-1.18)에서 다른 공격성 집단에 비해 

부정 정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공격성 중 집단

에서 가장 많은 폭의 부정 정서 감소(-1.05)를 확인하였다. 

구분 N
평균차이

(사후-사전)
표준오차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

학생

공격성 상 96 -1.18 .065 2.80 .804 1.62 .691

공격성 중 189 -0.77 .053 2.30 .733 1.53 .604

공격성 하 114 -0.44 .061 1.76 .651 1.32 .515

중

학생

공격성 상 45 -1.28 .084 2.89 .733 1.61 .722

공격성 중 99 -0.87 .075 2.49 .713 1.62 .665

공격성 하 67 -0.51 .095 1.84 .709 1.33 .574

고등

학생

공격성 상 17 -0.92 .172 2.88 .681 1.96 .894

공격성 중 27 -1.05 .152 2.81 .700 1.76 .791

공격성 하 18 -0.82 .169 2.22 .736 1.40 .486

표 11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공격성 정도에 따른 부정 정서의 평균차이

그림 2. 공격성 정도에 따른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부정 정서의 평균 그래프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청소년의 공격성 완화와 긍정/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 125 -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를 산림복지실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숲체험교육에서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

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점점 과격하고 잔인해져가 그 심각성

이 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는 숲체험교육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긍정-부정 정서를 집단별

(성별, 학교급)로 대응표본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성별, 학교별로 모두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의 긍정 정서는 높아졌으며, 부정 정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종

적으로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해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학교급별 청소

년의 긍정·부정 정서변화는 공격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

았다. 분석결과, 학교급별로 공격성을 상·중·하로 나눈 세 집단 모두에서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가 전에 비해 참가 후에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부정 정서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에서 긍정 정서와 부

정 정서 모두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공격성 정도’의 상호작용항 효

과(Interaction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집단에서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모두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공격성 정도’의 

상호작용항 효과(Interaction effect)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공격성을 상·중·하로 나눈 세 집단 모두에서 긍정 정서가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

가 후에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집단에서는 공격성 상 집단, 중학생집단에서는 공격

성 중 집단, 고등학생집단에서는 공격성 하 집단에서 긍정 정서의 변화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후로 공격성 상, 중, 하 집단의 긍

정 정서 증가 변화의 유의미한 차이는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에서는 나타났지

만, 고등학교집단에서는 공격성 상, 중, 하 집단별로 긍정 정서 증가 변화의 유의미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 정서에서는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가 전에 비해 

참가 후에 모든 학급별 공격성 상·중·하 세 집단 모두에서 부정 정서가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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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초등학생집단에서는 공격성 상 집단, 중학생집단에서는 공격성 상 집단, 고등

학생집단에서는 공격성 중 집단에서 부정 정서의 변화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학급

별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전후로 공격성 상, 중, 하 집단의 부정 정서 감소 변화의 

유의미한 차이는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에서는 나타났지만, 고등학교집단에서는 

공격성 상, 중, 하 집단별로 부정 정서 감소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그림1과 그림2의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주목할 부분은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정서증진 효과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

한 결과는 낮은 연령일수록 숲체험교육과 같은 정서 향상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허은순(2003)의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공격성

이 고착화되기 전 시기로 보고 적절한 정서 표현 방법의 지도는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고학년 청소년에게는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 예측 요인에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Eron, 1963; Sears, 1965; 박혜경, 박성연, 2002). Cole et al.(1994)은 개인적 요인에 

있어, 정서적 경험을 사회적에서 용인되는 방법 안에서 반응하는 능력인 정서조절이 

아동 공격성의 중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능력은 

긍정, 부정 정서 등의 정서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 전략적으로 상황에 대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Ekman & Friesen, 1975), 정서조절능력의 부족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동시에 외현화 된 행동문제를 보이게 함으로써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Eisenberg, 1999). 이처럼 정서조절능력은 공

격성을 조절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와 공격성의 서로 상호인과적 

관련성은 임진섭(2010)과 홍태화와 황순택(2015)의 연구로 또한 입증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공격성 정도’의 상호작용항 효과

(Interaction effect)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초등학생집단과 중학생집단에서 긍정, 부정 

정서 변화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컸다는 것은 공격성이 높은 집

단에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조절능력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도 고무적인 연

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숲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긍정 정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를 낮추는 경험이 제공된다면 공격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고,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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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은 부정 정서를 낮추고 긍정 정서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효과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이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의 긍정 정

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를 낮춤으로서 이들의 공격성 또한 낮추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과 한계점을 밝힌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효과성이 더욱 나타난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으로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및 확대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 고위험의 변화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촉법 소년들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이들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적법행위

의 기대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숲체

험교육 프로그램은 연령이 낮은 시기에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정서조절 효과와 공격성

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에, 산림관련 정책을 교육적 측면에서 바

라보고 장기적으로 교육정책, 청소년정책과 연계하는 제도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제집단 없이 실험집단으로 하는 단일집단 전후비교 설계를 함으로써 

외생변수가 통제 되지 않았으며, 이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한 정서조절능력 변화를 심층적으

로 검사하여 숲체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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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s 
on the relief of aggression and positive/negative 

emotions in adolescents

Kim, Hyunsung*․Lee, Kiyoung**․Im, Hy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s affect the alleviation of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n addition, we also 

sought to compare the degree of emotional change exhibited through a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For this study, a total of 672 

adolescents, all of whom were to participate in the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were sampled. The study method was to use a single group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out a control group. The positive-negative emotion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ere compared with the paired t-test. 

Aggression was used as an intergroup variable, whil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the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was used as an intragroup variable, 

and repeated ANOVAtesting, in rela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was 

performed.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before and after program participation, 

aggressio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were performed using repeated 

measures of ANOVA testing for the intergroup and intragroup, respectively. The 

conclusions drawn are as follows. First, in all groups, regardless of divisions in 

terms of school level and gender, it was found that positive emotions increased 

after participation in the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and negative 

emotions decreased. Second, it was found that positive emotions increas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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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emotions decreased after participation in the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for all classes divided by aggressiveness (upper, middle, and lower 

levels). Additionally, in terms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 groups, the interaction effect of ‘before/after 

program participation and the degree of aggres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high school student group, the interaction effect of “before/after participation 

in the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and the degree of aggression”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in terms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forest experience and education 

program proved itself to be effective in raising adolescents' positive emotions whilst  

lowering their negative emotion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is 

effectiveness appeared more in those adolescent groups with higher levels of 

agg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vel of emotional 

change that appeared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for each group (with different aggression levels) which revealed that the  

program was indeed effective in mitigating aggression in adolescents.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very clear public interest implica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 forest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would provide a strong basis for 

revitalizing and expanding similar programs aimed at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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